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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많은부자는평생을장작패는딱다구리로변하고

시인백석 그는 마을은온통귀신천지라고노

래했다 성주님 디운구신 조앙님 데석님 굴대장

군 털능구신 수문장 연자당구신 달걀구신 어

린 백석을 떨게했고 시인이 된 어른 백석을아련

하게했을그많던귀신들은어디로갔을까

아마도귀신이사라진것은마늘과빌딩 십자가

와 염불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가 끊긴 탓일 게다

부엌 부뜨막 고방 굴통 곱새녕 대문 연자간 행

길에 살았다는귀신이 사라지면서이들공간과 사

물도의미를잃었다

이야기가 없으면공간과사물은단지장소와물

건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공간에

서는 조심해야 할 것들도 없고 한낱 사물로 치부

된 물건은 낡아 갈 뿐이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졌다 개도오리도소도곰도 그저숲속을뒹

구는짐승일뿐이다

가장 비싼대가인순수를지불하고성장한아이

에게더는귀신이존재하지않듯 인류도마찬가지

다 이야기 속 의미를 잃어버린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소비의대상에지나지않는다 그저파괴하고

사용하면그만이다

우리가 바이칼 일대 동물이야기와 설화에 주목

하는것은세상을이해하고문화를대하는고대종

족의태도를엿보기위함이다 바이칼주변에살았

던수많은민족은숱한이야기와설화를만들어냈

다 이들 이야기는 고대 종족의 문화와 종교 형성

에 도움을 줬고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진지한 자

세도갖추게했다

이번 이야기의첫주인공은줄무늬가어여쁜 청

설모다브럇트인들은신(부르한)이다람쥐를가볍

게손으로쳤는데줄무늬가생겼다고여긴다

뻐꾸기는 예전에 방탕한 여자였다 신은 형벌로

이여자를뻐꾸기로바꿨고 검둥오리는예전에라

마였다

자신의 죄를 정리하길 소망하던 이 라마는바다

가운데 높은 산으로 이사했다 산에 앉아서 그는

신성한책을 3년동안계속해서읽었다 그는배고

픔과추위 더위를느끼는것을멈췄다 어느날라

마에게한사람이와서자신이신을찾고있는데라

마를보며드디어찾았다고말했다 이후사람들은

라마를경배했다

하지만이라마는 나는이높은산에앉아있고

3년 동안 신성한 책을 읽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을

보지 못했다 당신 또한 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

다고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은 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

면보여달라고말하자라마는 말을타고이산에

서부터 바다로 뛰어내리면 신을 볼 수 있다고 말

했다 이후라마는직접바다로뛰어들었는데검둥

오리로변했다고한다

부엉이는 새들의 왕의 신부이며 딱따구리는

예전에 부유하지만 옹졸한 사람이었고 도끼를 만

들었다

어느날그에게가난한사람이찾아왔는데몇푼

의돈을주기를부탁했지만부자는나무토막과큰

도끼를주었다 가난한사람은바로부르한이었다

신은 나는 당신에게 부를 주었는데 당신은 가난

한 사람과 나누려 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당신은

나무를쪼면서음식을먹게될것이다고했다 부

자는딱따구리로변했고나무를쪼면서벌레를먹

고살아다

독수리도예전에사람이었다 한명의젊은샤먼

이있었는데독수리로변해서쪽으로떠나여행을

하다집으로돌아와다시사람으로변했다

시간이흐른후이번에는다시독수리로변해동

쪽으로 떠났고 얼마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

다 여행을 하며 굶주렸고 죽은 짐승을 쪼아먹었

다 배부르게 먹은 이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

만죽은고기를많이먹었기때문에불결해져영원

히독수리로남았다

독수리에대한다른이야기도전해지고있다독

수리는자신의 영혼이있다 부럇트인들은독수리

를 존경했고 독수리를 잡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독수리두마리중한마리를죽인다면남은한마

리는바이칼에서가장큰섬인알혼섬으로 날아간

다고한다 그곳에서독수리는다른독수리를찾고

그독수리와함께다시날아온다고한다

이 때문인지 알혼섬으로가는 길목인러시아 이

르쿠츠크 리스트비앙카 언덕 위에는 거대한 독수

리동상이날개를활짝펴고있다

브럇트인과 독수리는 밀접한 관계다 알혼섬에

가장먼저내려앉은새가독수리였고 수많은샤먼

이독수리를숭배한다 또독수리를잡거나죽이지

않고 마을의대표동물로여기는곳도많다

백조와 까마귀 이야기도 흥미롭다 백조도 자신

의영혼이있다 그래서부럇트인들은백조를매우

무서워했고죽이지않았다누군가백조를죽인다

면이사람도죽는다고믿었다

또백조는오랫동안자기친구백조의죽음을잊

지않는다 봄과가을동안머물던곳을떠나기전

친구를 잃은 곳 하늘 위를 빙빙 돌며 애처롭게 운

다

까마귀 또한 자신의 영혼이 있는데 부럇트인들

은평소에까마귀를죽이는것을두려워했다

브럇트인들이간직하고있는동물이야기의특징

은동물이사람으로변하거나 사람이다시동물로

변하는구조가많다는점이다 또동물에게도영혼

이있다고믿는다

이는 브럇트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엿

볼수있는대목이다 브럇트인들은사람과동물을

별개의관계로생각하지않는다

자신의 소중한 식량원이지만 일부 동물은 함께

살아가는동반자로여겨함부로헤치지않았다 동

물을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언제든사람이동물

로 변하고 동물도 사람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도잘드러나있다

자신이 신성시하는 동물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잡지 않는다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전

해내려 온 재미가 아니라 마을의 상징인 숭배 동

물을귀하게여기는간절함이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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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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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몽골브럇트 편

방탕한여자형벌받아뻐꾸기로

죽은고기먹은샤먼은독수리로

동물마다흥미진진한이야기

백조와까마귀에도영혼부여

함께살아가는동반자로대접


